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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Brent, 이상한 엇박자 행진
5월17일 Duabi유 44.50달러로 0.13달러 상승 … Brent 선물 강세

5월17일 국제유가는 불충분한 정제시설 확대에 대한 우려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NYMEX의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0.36달러 상

승한 48.97달러, IPE의 Brent 선물유가는 0.25달러 오른 49.34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국제 석유 선

물시장에서 Brent의 WTI 역전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물시장에서는 5월17일 WTI가 배럴당 48.88달러, Brent는 45.76달러로 여전히 WTI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Dubai 현물유가도 0.13달러 상승한 44.50달러를 형성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5/12 5/13 5/16 5/17

현

물

Dubai 44.99 44.91 44.37 44.50

Brent 45.26 44.30 45.21 45.76

WTI 48.71 48.71 48.61 48.88

Oman 46.27 46.17 45.59 45.73

Tapis 50.45 50.03 49.52 49.92

NYMEX
선물(WTI)

6월 48.54 48.67 48.61 48.97

7월 50.19 50.28 50.17 50.67

환율(원/달러) 1009.30 1011.20 1018.70 1014.2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한편, 2005년 정유시장은 충분한 원유 재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제능력 확대가 100만b/d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유 수요는 178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석유제품의 공급차질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분석

된다.

사우디의 Ali Al-Naimi 석유장관은 자국의 원유 생산량이 현재 950만b/d 수준이며, 석유 재고증가에도 불구

하고 4/4분기 석유 수요증가에 대비해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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